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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신일 의장, 행정수도 세종 완성 향해 전국의회와 힘찬 발걸음

- 충청권 및 전북 시·도의회 순회 방문…행정수도 완성 공동 대응 추진 -

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

역의회 연대 행보에 나섰다.

안 의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(의장 남종섭)를 시작으로 22일 충북도의

회(의장 이상식)·대전시의회(의장 조성칠), 24일 전북도의회(의장 김희수)를 

잇달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,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행정수도특별

법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 시·도의회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

다.

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, 행정수도특

별법 제정,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등 행정수도 완성

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규정하고, 그에 걸맞은 

권한과 재정, 인프라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

있다.



안 의장은 "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성장이라

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"라며 "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지역이 함께 

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

필요하다"고 말했다.

이어 "십수 년 전부터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며 이 일이 얼

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"며 "전국 시·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때 

국회와 정부를 움직이는 힘도 더 커질 것"이라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"세

종은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"고 덧붙였다.

한편 안 의장은 22일 세종시의회를 찾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, 박종혁 

인천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,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

대해 논의했다. 안 의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

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.

세종시의회는 향후 전국 시·도의회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정

부를 대상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

다.

이에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개회한 제108회 임시회에 안신일 의장

이 대표발의한 「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

조례안」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특

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」을 상정했다. 두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마쳤으며,

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.


